
지스트 이은지 교수, 화학산업 유공 산업부 장관 표창
- 10.31.(월) <제14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 산업유공자 포상
- 친환경 용액공정 가능한 ‘고분자 화학 신소재 제조 및 분석법 개발’ 기여

                   ▲ <제14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표창을 수상한 지스트 이은지 교수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 신소재공학부 이은지 교수가 화학 신소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은지 교수는 지난 2011년 충남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2018년부터 지스트 신소재

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친환경 용액공정 가능한 분자 자기조립 고분자의 신소재 

제조 및 투과전자현미경 나노소재 분석 기술 개발’을 토대로 이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 교수는 170여 편의 국외 저명 저널에 학술논문 및 지식재산권을 발표하며 광전

소자, 센서 및 질병 진단/치료 제재 응용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국내외 화학 

관련 학회에서 발간하는 저명 학술지의 편찬 활동을 통해 나노기술의 저변을 확대

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친환경 화학소재 자립화를 통해 글로벌 소재 강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자 

관련 분야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요 기업에 맞춤형 기술을 보급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체를 위한 기술 자문 활동을 통해 기존 소재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기

술자립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국내외 고분자 화학소재 개발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소저감 및 환경규제를 고려한 고분자 나노입자의 신규 합성법을 발굴

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은지 교수는 “기초학문 연구자로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

며, 이를 기반으로 화학소재 국산화와 고부가가치 친환경 시장을 선도하는 원천기술 

발굴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학문 분야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양질의 기술 보급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화학산업의 날’을 기념해 화학산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학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화학산업 진흥‧발전에 크게 공헌한 화학

산업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포상하고 있다. 

올해 <제14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 산업유공자 포상은 한국석유화학협회 주관

으로 10월 31일(월) 오후 4시에 서울 롯데호텔 열렸다.  




